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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수 개월간 5%대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한국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가파르게 오를 예
상이다.

시장은 “중립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”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등을 근거로
금융통화위원회(이하 금통위)가 앞으로 연말까지 0.25%포인트(p)씩 세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
2.50%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.

글로벌 투자은행(IB) 모건스탠리는 26일(현지시간) 한국 경제전략 보고서에서 “한은이 7·8·10월 연속으로
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.50%가 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모건스탠리는 “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에 먼저 도달한 뒤 이후 중립 금리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인
상할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전보다 매파적(통화긴축 선호)으로 느껴진다”고 덧붙였다.

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
론적 금리수준으로 경기에 중립적이라는 의미다.

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“한은이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립금리 수준에 수렴하도
록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매파적 사전 안내를 했다”며 ‘연내 3차례 추가 인상, 연말 2.50%’로 전망
했다.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금리 수준이라는 의미다.

중립금리 관련 발언 외에도 이 총재의 “앞으로 몇 달간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둘 것”, “전망치가
2.25∼2.50%로 오른 것은 시장의 합리적 기대” 등의 언급도 전망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
의 설명이다.

대출금리 인상될 듯 

현재 1.75%인 기준금리가 0.75%포인트 뛰게 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이 늘어나고, 대출금리 인상
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.

한은의 `가계신용(빚)`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모두 1천752조7천억원에 이른다. 아울
러 같은 달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전체 잔액의 77%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.

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0.25%포인트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739억원(1752조7000억
원×77%×0.25%)이나 불어나는 셈이다.

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“기준금리가 0.25%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이 3조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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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올 연말까지 매회 0.25%씩 8번의 금리인상이
이뤄진다면, 연말까지 늘어나는 이자만 26조9912억 원 가량(3조3739억 원×8)으로 추산된다.

앞서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.25%포인트, 0.5%포인트 인상될 경
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3조2천억원, 6조4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.

대출자 한 명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천원에서 각각 305만8천원, 321만9천원으로 16만1천원, 32만2천원 커
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.

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1년 5개월 사이 기준금리 2.00%포인트(0.50→2.50%)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
부담 증가액은 128만8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
금리인상은 빚을 내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한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.


